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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20) 이어도 주변해역에서 수중음속의 시공간적 변동

박경주
해군사관학교

1. 서론 

해양음향학에 대한 연구는 소나, 수중통신, 해저자원탐사 등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

다. 해양에서 수중음속은 수온, 염분 및 압력에 의해 변화되며 이러한 음속의 변화는 일(day), 계절, 수심 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중에서 음속은 해양에서 음파전달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양학적 요소이며, 
특히 장기간의 자료에 대한 음속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어도 주변해역은 동중국

해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며 황해저층냉수, 중국연안수 등 다양한 해류가 상

존하고 있어 해양음향학적으로 복잡한 해역이다. 그래서 이곳은 수온과 염분의 변화와 더불어 수중음속의 

시공간적인 변동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한국해양자료센

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간의 이어도 주변해역의 관측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의 음향학적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그것으로 인해 수중음향학에서는 거리의존음향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수중음속의 변동성 분석은 이어도 주변해역의 음향학적 효과를 연구하는데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어도가 속해 있는 동중국해 북부해역의 해양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계절

별(2월, 5월, 8월, 11월)로 기 설정된 3개의 정선(315, 316, 317 정선)에 대하여 해양관측을 시행하고 있으

며, 획득된 자료는 한국해양자료센터(KODC)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3개 정선중의 하

나인 316정선(11개 정점)에서 2002~2018년까지 17년 동안 관측된 수심별 수온,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수중

음속을 계산하고 이를 계절별로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수중음속의 시공간적인 변동성은 장기간 음속의 계절 

변화, 음속의 수직 및 수평 경사도 변화 및 경험직교함수(EOF)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중음속의 변동성은 수온의 변화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장강희석수, 황해저층냉수, 쿠로시오 기

원수, 태양 복사열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뚜렷한 계절적 변동을 보인다. 황해저층냉수는 주요 수괴 중 동

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볼륨을 나타내고 있다. 음속의 수직분포와 경사도 분석 결과 주로 동계 

및 하계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계에는 해수의 수직혼합 증가로 전 수심 대에서 음속이 

균일한 음향층심도가 발달하였다. 하계에는 표층과 저층간 음속차가 크고 수온약층이 발달하여 전반적으로 

부음속경사를 보였으며, 황해중앙골을 타고 남하하는 황해저층냉수 기원으로 판단되는 냉수대가 음속 변동

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경험직교함수 분석을 통해서도 하계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출현

하는 황해저층냉수의 영향으로 형성된 냉수가 음속 변동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본 연구는 해

사해양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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